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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겐하임미술관 최초의 흑인 큐레이터 셰이드리아 라부비에가 
미술관의 백인 우월주의에 목소리를 냈다. / 임 근 준

장-미셸 바스키아 <마이클 스튜어트의 죽음> 1983

지난 6월 3일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트위터 계정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연대를 표하는 
‘암전의 화요일(Blackout Tuesday)’에 동참하며 검은 화면을 
포스팅했다. 하지만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이 쏟아졌다. 쿠바계 
흑인 큐레이터 셰이드리아 라부비에(Chaedria LaBouvier, 
1985~)가 다음의 멘션을 추가하며 대중에게 리트윗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썩 꺼져라. 나는 구겐하임 80년 역사에서 
첫 흑인 큐레이터였던 셰이드리아 라부비에고, 당신들은, 낸시 
스펙터(Nancy Spector)가 나를 배제한 채 전시 좌담회를 
주최하도록 방관하면서, 내 존재를 부정했다. 이 쓰레기를 
지워라.” 3만 7천 명이 넘게 리트윗하고 의견을 표했다. 6만 8천 
명이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라부비에는 2019년 6월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개막한 
<바스키아의 훼손: 못다 한 이야 (Basquiat’s Defacement: 

1 / 3



The Untold Story)>전의 초청 큐레이터였다. 해당 전시는 
경찰의 인종 차별적 폭력에 희생된 흑인 그래피티 예술가  마이클 
스튜어트(Michael Stewart, 1958~83)를 다뤘다. 1983년 
9월 15일  새벽 무명이었던 마이클 스튜어트는 친구 조지 
콘도—지금은 유명 화가 가 된—와 함께 키스 해링이 주최한 
피라미드 클럽에서의 파티에 끼어 들어가려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조지 콘도의 회고에 따르면 그렇다. 기분이 상한 조지 콘도는 
집으로 갔고, 마이클 스튜어트는 지하철에 올라탔다. 마이클 
스튜어트는 새벽 2시 50분경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질식돼 
중태에 빠졌고, 13일간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
바스키아는 마이클 스튜어트가 사망하자, 흑인 청년이 두 명의 
백인 경찰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바로 친구 키스 해링의 노호 
작업실 벽에 그렸다. 재료는 마커와 아크릴이었다. 책임감을 
느끼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책임감을 그리 표했던 
것일까? 화가는 그림 상단에 ‘외관 훼손?(Defacement?)’-
이라 적었는데, 당시 보수 언론이 그래피티는 예술이 아니고 
‘훼손’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던 까닭이다. 같은 흑인이고 그래피티 
예술가였던 마이클 스튜어트의 죽음에 감정 이입했던 것만은 
분명해 뵌다.
키스 해링은 나중에 그 그림을 벽에서 잘라냈고, 자신이 즐겨 묵던 
파리의 리츠호텔 장식과 유사한 황금 장식 액자에 담았다. 해당 
그림을 소중하게 여겼던 키스 해링은, 1990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는 날까지 그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걸어뒀다. 죽기 전에 키스 
해링은, 이 그림을 자신의 대녀 니나 클레멘테(화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의 딸)에게 물려줬는데, 당시 9살이었던 니나는 현재 
스탠다드호텔의 스타 요리사가 됐다.
다층적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고 있던 바스키아의 그림 
<마이클 스튜어트의 죽음(The Death of Michael Stew-
art)>을 재조명한 큐레이터가 바로, 셰이드리아 라부비에다. 
클레멘테 가족에게 그림을 빌린 그는, 2016~17년 모교 
윌리엄스컬리지의 미술관에 이 작품을 걸고, 흑인의 삶을 다룬 
바스키아와 경찰의 인종 차별에 희생된 마이클 스튜어트에 관한, 
이중의 스토리텔링을 시작했다. 전시 프로그램의 제목은 <계속 
읽어나가기: 바스키아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Getting a 
Read On: Basquiat and Black Lives Matter)>였다.
라부비에를 초청한 사람은 구겐하임의 예술감독이자 학예실장인 
낸시 스펙터였지만, 그의 구시대적 업무 방식이 문제가 됐다. 전시 
기간 동안 라부비에는 인종 차별적 대우를 비판하고 항의했다. 
그러자 미술관 측은 2019년 11월 14일, 최초로 정규 채용된 흑인 
큐레이터 애슐리 제임스(Ashley James)가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공표했다. 라부비에를 배제한 채 전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딱 열흘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토론회 단상에는 애슐리 
제임스 등 여타 흑인 논자들이 앉아 있었다. 라부비에는 굴하지 
않고 객석에서 항의 발언했다. 그는 “흑인 큐레이터의 목소리와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를 가리기 위해 다른 흑인의 
존재를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백인 우월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매서운 비판이었지만, 놀랍게도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난 6월 22일 구겐하임미술관의 학예실 일동의 명의로,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와 여러 차별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불공적인 업무 환경”을 비판하는 편지가 미술관장과 예술감독 겸 
학예실장과 운영단장에게 전달됐고, 리처드 암스트롱(Richard 
Armstrong) 관장은 바로 화상 회의로 22인의 큐레이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했다. (두 번째 내부 
비판 연판장엔 미술관 전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100인과 과거 
구겐하임에서 일했던 71인이 서명했다.) 낸시 스펙터는 7월 
1일부터 3개월 휴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뉴욕타임즈』 등 주요 
매체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2 / 3



미술관은 변호사를 선임해 바스키아 전시 때 어떤 차별이 
이뤄졌는지 독립 조사를 의뢰했다. 법적 증거와 근거가 마련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많은 이가 기대하고 
있다. 구겐하임미술관은 사과하고 낸시 스펙터를 징계-해고해야 
한다. 
추신)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계 가문이 설립한) 
구겐하임미술관에서 현재 276인의 정규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26명이 흑인이고, 24명이 라티노고, 20명이 아시아인이다. 
25명의 이사진 가운데, 23인이 백인. 즉, 여전히 핵심 권력은 백인 
독차지다.

셰이드리아 라부비에 / 쿠바 출신 바스키아 전문 연구자. 
구겐하임미술관 80년 역사 최초의 흑인 여성 큐레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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